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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 추진

- 규모별·공종별 포상 도입 및 이행개선 사업장 신규 포상으로
자발적 제도 이행 문화 확산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제회 업무에 적극 협조한 사업장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포상은 퇴직공제 신고·납부, 전자카드 사용 등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업장과 기관을 선정·포상하며,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올해는 총 55개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최대 300만원 / 총 

34,400천원 규모)할 예정이며, 지난 포상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한층 

내실 있게 포상체계를 보완·개편하여 개선된 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원수급 사업장은 기존 대규모 현장 중심 포상에서 

벗어나 공사 규모별 포상 체계로 개선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하수급 사업장은 공종별 포상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공종의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우수 이행 사업장 중심 포상 외에도, 연중 제도 이행 수준이 

향상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개선 포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제도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을 발굴·격려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포상 이후에도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타 사업장의 벤치마킹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원수급 사업장의 규모별 포상, 

하수급 사업장의 공종별 포상과 함께 이행개선 포상을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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